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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 43:1-7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
고 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자이다. 둘째로, 나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이다. 
넷째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I belong to God).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You are 
Mine.)”고 하나님께서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다. 앞으로 네가 하는 것 봐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 것이지만 나중에 잘못 하면 내버리겠다는 것이 아
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지금 내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내 것이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호하
게 말씀하셨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
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런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을 주시며 인도하신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두려
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
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진리와 사실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
인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네가 누군데? 너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살 수 없
어!” 이런 사단의 소리에 꾀임받아 넘어가지 말라. 그의 별명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무엇이 
진리요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네 안에 내가 산다! 너도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다. 2절 말씀을 보
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
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하리니” 나는 누구인가? 물과 불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자이다는 진리와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나고 뒤
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해 올 때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시는 이적을 베푸사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는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범람한 요단강
을 언약궤를 앞세우며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들이 물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
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
들이 던져진 풀무 가마 안에 누가 계셨는가? 신의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가 피로 사신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가 고통
당하는 물과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
서워할 이유가 없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
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
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
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임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는 자가 되자! 


